
<글말교실 소감문> 

글말교실의 코칭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배운 소중한 깨우침과 긍정적으로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. 

배워가는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지다고 느낀 점은 글의 빈약한 논리 구조를 파악하여 생

각지도 못한 곳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. 내가 당연하다고 넘어간 부분에 어떤 논리

가 생략되어 있는 지를 알려주신다. 이는 락 음악의 짙은 남성성의 원인에 대한 글을 쓰면서 특

히 실감한 점이기도 하다. 이 글은 내가 특히 관심있어 했던 분야인 락 음악에 대한 글이었기에 

자신있게 썼다. 하지만 너무 좋아한 것이 탈이었을까, 글을 처음 읽는 독자 입장에 대한 이해가 

부족했다. 나에게는 평범한 지식이 독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생소한 지식이 될 수 있던 것이다. 나

에게는 당연한 논리가 누군가에게는 좀 더 세부적인 증명 과정과 설명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. 글

은 논리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소중한 코칭이었다. 

 이렇듯 글말교실에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. 이 지식은 학생들에게 크게 

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토론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니다. 유교문화권

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글쓰고 말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

았다. 미디어의 범람하는 정보들을 비판없이 수용하는 태도도 문제가 된다. 학생들은 미디어 리터

러시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.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사고하는 방법은 많은 학생들에게 부족하

리라 생각한다. 이때 필요한 것이 글말교실의 코칭이다. 이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논리 능력을 한

번에 증폭시켜준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. 다만 글말교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. 내게 

있어 글말교실은 나의 한계, 내가 가진 논리의 심각성 등을 깨닫고 앞으로 고쳐나가게 할 수 있

는 트리거 혹은 동기부여로 작동했다. 글을 쓸 일은 많지만 정작 글쓰기에 관련하여 지식을 얻을 

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. 더구나 일대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찾기 힘들다. 

글말교실은 나의 글쓰기 능력에 적색 신호를 찾아 알리는 의사이다. 코칭을 듣고 나아지려고 스

스로 노력할지 말지는 본인에게 달린 일이겠지만 내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

지차이라고 생각한다. 

이외에도 배워가는 점이 많다. 누군가에게 평가받음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. 

내가 준비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무엇을 골라서 구체화할지가 고민이라면 교수님이 날카롭게 콕 

집어내어 생각을 정리해주신다. 또한 앞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감이 잡힌다. 비록 한번의 코

칭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

다. 사람마다 코칭으로 배워가는 지식을 다르겠지만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하는지 배우

리란 점은 확신한다. 

결과적으로 내 글쓰기 능력은 글말교실의 코칭을 듣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. 듣고 

나니 과거에 썼던 보고서, 과제물 등이 부끄러울 지경이다.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써야한다는 

가르침이 가장 소중한 지식인 것 같다. 앞으로도 글을 쓸 때 이 조언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결심

을 하게 되었다. 


